
The Other NLF: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’ Perceptions of Vietnam 

During the Cold War 

또 하나의 남민전: 냉전 시대 한국 사회운동의 베트남 인식 

홍종욱 (Jong-wook Hong), 서울대학교 

 

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탈식민과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과 베트남 두 

나라는 모두 분단 국가가 되었다. 1960년대 중반 남북한은 베트남전쟁에 각각 군

대를 보냈다. 동아시아 냉전 질서 속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대칭적 관계였다. 남한 

정부는 베트남 전쟁을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의 대결로 선전하며 국민의 각성을 

촉구했다. 남한 정부는 1970년대 중반 남 베트남 패망을 체제 위기를 받아들이고 

유신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. 

1979년 10월 유신 반대 데모가 한창이던 시점에서 박정희 정부는 ‘남조선민족

해방전선 준비위원회’ 즉 남민전 사건을 발표했다. 남민전은 이름부터가 1960년 

12월에 결성된 ‘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(NLF)’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. 정부는 

남한의 남민전이 베트콩식 도시 게릴라를 기도했다고 설명했다. 남한 남민전의 

강령, 투쟁 방식,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설정은 명백하게 베트남 남민전을 모델로 

한 것이었다.  

남한 남민전의 지도자 이재문은 일찍부터 베트남을 비롯한 제3세계 민족해방운

동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논설을 여러 번 발표한 바 있다. 이재문은 베트남의 민

족운동, 사회운동에 관한 지식을 일본 혁신 지식인의 논설 등을 통해 얻었을 것

으로 추정된다. 냉전 시대 금단의 지식이 유통되던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상정할 

수 있다. 

베트남 남민전은 북 베트남 정부와 독립된 조직을 표방하고, 공산주의 진영을 

비롯한 우방에 독자적인 외교 사절을 보내기도 했다. 이러한 조직 노선은 남한의 

사회운동에도 참고가 되었다. 남한의 남민전 역시 북한 정부를 존중하면서도 이

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전위 정당 결성을 지향했다. 

이번 발표에서는 두 나라에 존재한 남민전을 고리로 삼아 남한 사회 운동의 베

트남 전쟁, 베트남 혁명 인식을 살피겠다. 첫째, 1954년 제네바 회의 이후 동아시

아 냉전 질서 속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위치, 둘째, 이재문을 중심으로 한 남한 남

민전 주체의 베트남 혁명, 남베트남 남민전 인식, 셋째, 남한 남민전과 남베트남 

남민전 조직과 활동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분석의 중점을 두겠다. 이를 통해 



냉전 시대 한국과 베트남의 상호 교류와 인식의 일단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

대한다. 

 


